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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인들의 신년 인사회에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이 참석했습

니다. 경제 살리기, 기업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광주시의 마음입니

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고광

완 행정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

장 등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이 3일 

광주상공회의소 주최 ‘2024 신년 인

사회’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광주시 경제정책’을 밝

히면서, “지역 경제인들과 원팀으로 

함께 달리겠다. 광주를 더 살기 좋

은, 더 즐기기 좋은, 더 기업하기 좋

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

조했다.

광주시의 모든 실국장들이 지역

경제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으

로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제와 기

업 살리기에 전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자, 공직이 시청사에 있는 것

이 아니라 현장에 있고, 기업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

힌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한해 아쉬움

도 있지만, 후회는 없는 한해였다”

며 “가뭄 위기로 시작해 재정 어려

움, 대유위니아 사태, 중대재해 사

망사건 등으로 기업과 산업이 위기

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여기에 계신 

기업인‧금융인‧정치인‧공직자들이 

합심해 잘 이겨나가고 있다”고 감

사의 뜻을 전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해 5+1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복합쇼핑몰 3종

세트는 본궤도에 올랐으며, 군공항

이전 문제도 특별법 제정에 이은 전

남도와의 합의로 큰 진전을 이뤘다

”며 “지난해 마련한 광주미래의 밑

그림에, 색을 잘 칠하는 일이 새해

의 과제”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다만 “새해 경기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걱정이다”며 “세

계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부채

증가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주체들

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

경기는 건설수주액은 줄고 금리는 

높아져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진단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광주는 이 위

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산업은 키우

고 지역기업은 지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며 “우선 인공지

능(AI)과 미래차를 양날개로 9대 산

업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시는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과 지난해 지정받은 소부장특

화단지 및 미래차국가산단의 성과

를 기반으로 미래차도시로의 도약

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난해 36곳이었던 실증현장

을 늘려 올해는 도시 전체를 실증현

장으로 제공해 실증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특히 “산업기반이 약

한 광주에서 혁신창업은 곧 일자리

이다”며 “‘투자·인프라·인재양성’을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은 광주를 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끝으로 “광주는 산

업과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

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창업성공

률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인재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며 “

기업 맞춤형 인재, 미래형 인재 양

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경제인과 원팀…위기를 기회로”
광주상의 신년인사회에 광주시 모든 실국장들 이례적 참석

‘경제·기업 살리기’ 의지표현…경제인과 원팀·현장소통 다짐

강 시장 “광주의 살길은 인재, 기업맞춤형·미래형 인재양성”

기아 AutoLand광주가 지난 2023

년 역대 연간 최대 생산을 달성했

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지난 

2023년 연간 내수 187,968대, 수출 

353,132대, 총 생산 541,100대를 기

록해 설립이래 역대 최대 생산을 달

성했다.

지난 2023년 기록한 541,100대

는 지난 2014년 538,896대, 2015년 

533,483대를 생산해 2년 연속 50만

대를 기록한 이후 3번째로 연간 생

산 50만대를 돌파한 기록으로 기아 

AutoLand광주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대 생산을 경신했다.               

글로벌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바

탕으로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트

럭 등 인기차종의 판매호조가 기아 

AutoLand광주의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생산실적을 견인했으며, 2022

년 생산실적인 내수 168,165대, 수

출 304,314대, 합계 472,479대와 비

교해 내수 약 11.8%, 수출 약 16%, 

합계 14.5% 증가했다.

지난 2023년 기아 AutoLand광주 

차종별로는 셀토스 164,973대, 스포

티지 205,230대, 봉고트럭(EV포함) 

101,430대, 쏘울(EV포함) 65,627대, 

기타(군수, 버스) 3,840대를 기록했

다. 

기아 AutoLand광주의 대표 차종

이자 글로벌 베스트셀링카로 선풍

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스포티

지의 누적생산도 지난 2023년 10월 

3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 AutoLand광주는 지난 2004

년 8월 2세대 스포티지를 2공장에

서 처음으로 생산한 이래 2010년 6

월 3세대 스포티지R 출시, 2015년 

9월 4세대 The SUV 스포티지 출시

했으며 2021년 7월부터는 5세대 스

포티지를 생산하고 있다.

스포티지는 혁신적인 디자인, 높

은 품질 수준과 성능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꾸준하게 선택받는 기

아 대표 차종으로 지난 2011년 12

월 누적생산 100만대를 돌파했으

며, 2017년 8월 200만대 생산을 돌

파한 후 6년 2개월 만인 2023년 10

월 300만대를 돌파했으며 2023년 

12월까지 총 3,049,892대를 생산했

다.

기아 AutoLand광주 관계자는 “

지난 2023년 고객들의 사랑과 임직

원들의 노고가 합쳐진 결과 역대 연

간 최대 생산 기록을 다시 쓸 수 있

었다.”며 “2024년은 지난해 최대생

산을 밑거름 삼아 더욱 성장해 생산

과 품질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

어넘는 성과를 거두는 한 해를 만들

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기아 AutoLand광주, 2023년 역대 연간 최대 생산 달성

정의선 회장은 새해 메시지에서 그룹 임직원들에게 “올해를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에 흔들리
지 않는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기아 AutoLand광주는 지난 2023년 연간 내수 187,968대, 수출 353,132대, 총 생산 541,100대를 
기록해 설립이래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다.                                                                  /기아 제공


